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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가 목표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갈래로 발전해 왔는데, 그중 상호작용 가설(interaction hypothesis)에 기반한 상호주의적 관점은 학습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 간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과정 자체가 언어습득의 핵심 기제라고 본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과 구별된다. 상호주의적 관점을 교실 현장에 적용할 경우, 교사는 더 이상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에 머물 수 없으며, 학습자 간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교실 환경과 활동을 설계하는 존재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상호주의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실 현장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상호주의 이론의 개념
1. 상호작용 가설의 이론적 배경
상호작용 가설은 롱(M. Long)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론으로,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언어습득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언어습득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 이는 크라센(S. Krashen)의 입력 가설이 입력의 이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대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입력이 어떻게 조정되고 수정되는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비고츠키(L. Vygotsky)의 사회문화이론에서 제시된 근접발달영역(ZPD) 개념 역시 상호주의적 관점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학습자가 혼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언어 능력이라도 유능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과 도움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의미협상과 언어습득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의 발화를 확인하고 되묻고 고쳐 말하면서 의미를 명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협상(negotiation of meaning)이라고 한다. 상호작용 가설에서는 이러한 의미협상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중간언어와 목표어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언어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언어습득이 촉진된다고 설명한다. 즉 단순히 많은 입력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통하지 않는 지점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그 간극을 메워가는 과정 자체가 습득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Ⅲ.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
1.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조력자
필자는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사 스스로가 발화를 독점하지 않고, 학습자 간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과제와 활동을 설계하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교사 주도형 수업에서는 교사가 질문하고 학습자가 짧게 답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쉬운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학습자가 의미협상을 경험할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 따라서 짝 활동이나 소집단 과제 중심의 정보차 활동(information gap activity)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사의 우선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발판을 제공하는 안내자
또한 교사는 학습자가 혼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발판(scaffolding)을 제공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학습자가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교사가 정답을 곧바로 제시하기보다는 핵심 어휘나 문형의 일부를 힌트로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문장을 완성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근접발달영역 개념에 부합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판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의미협상을 유도하는 설계자
필자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의미협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지나치게 쉬운 과제만으로는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협상의 기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학습자의 현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되묻기, 확인하기, 고쳐 말하기와 같은 협상 전략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오류를 즉각적으로 교정하기보다, 학습자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장기적인 습득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4. 안전한 상호작용 환경의 조성자
마지막으로 필자는 교사가 학습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전한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잘 설계된 상호작용 과제라 하더라도, 학습자가 오류에 대한 부담으로 발화 자체를 꺼린다면 의미협상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발화 시도 자체를 격려하고, 오류를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상호작용이 실제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Ⅳ. 결론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어 교실의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필요한 발판을 제공하며 의미협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존재로 그 역할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정교한 관찰과 개입의 기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상호주의 이론이 제시하는 이러한 교사상을 구체적인 수업 설계와 실천으로 이어가려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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